시코르 명동·홍대점 고객 10명 중 9명이 외국인
-외국인 필수 쇼핑 성지로 자리잡은 ‘시코르’-
- 오픈 4개월만에 매출 2배 껑충 뛴 명동, 홍대점… 외국인이 실적 이끌어
- K-뷰티 쓸어담는 외국인… 뷰티 디바이스 오픈런하고, 메이크업 체험까지
- 외국인 중심 상권 공략 가속… 성수, 안국 등 신규 출점 확대 검토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시코르(CHICOR)’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성지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시코르 명동점과 홍대점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오픈 4개월 만에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외국인 매출 비중은 명동점 90.2%, 홍대점 91%에 달하는 등 외국인 고객이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코르가 외국인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배경에는 K-뷰티 중심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명동·홍대점은 오픈 초기부터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K-뷰티 브랜드를 대폭 확대했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뷰티 디바이스’ 상품군까지 전략적으로 강화하며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는 외국인 고객들 사이에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피부관리와 홈케어 시장이 발달해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아직 전문 피부관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도 높아 한국 방문 시 관련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코르는 국내 뷰티 편집숍에서는 찾기 힘든 뷰티 디바이스 상품군을 적극 확대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 명동·홍대점 스킨케어와 뷰티 디바이스 장르 매출 모두 1월 대비 4월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메이크업 체험 서비스 역시 외국인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시코르는 전문 라이선스를 보유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매장에 상주하며 컬러 진단과 터치업 서비스, 맞춤형 제품 추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인기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을 자유롭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립앤치크바(Lip & Cheek Bar)’도 함께 운영하며 체험형 쇼핑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명동·홍대점에서는 하루 평균 20~30명이 메이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K-메이크업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고객이 대부분이다. 영·중·일 등 다국어 응대가 가능한 전문 인력도 함께 운영하며 외국인 고객 편의를 높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높은 상권 중심의 신규 출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명동과 홍대에 이어 성수, 안국 등 글로벌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 가능성을 검토하며 K-뷰티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K-뷰티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K-뷰티 데스티네이션’으로 시코르를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K-뷰티의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전문적인 뷰티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길 원하고 있다”며 
 
“시코르는 차별화된 브랜드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고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K-뷰티 데스티네이션’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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